
건축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, 모

든 것이 원래의 계획대로, 그리고 원래의 공사 

기한대로 되는 경우는 참 드물다. 일하는 인부

들의 스케쥴이 서로 맞지 않아서 늦어지는 경

우도 있고,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공사가 서

는 때도 있다. 때로는 자금이 부족해서 치루어

야할 공사비를 늦게 지급하게 되어서 공사가 잠

시 서는 경우도 있고, 중간에 설계를 바꾸자는 

의견 때문에 공사가 서는 경우도 있다. 공사가 

언제 어떻게 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

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며 공사하기란 쉽지 

않다. 아니 불가능이라고 해도 99.9%는 다들 수

긍할지도 모른다. 

하물며 느헤미야라고 해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

짜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. 느헤미야의 

때에는 산발랏와 도비야의 위협 앞에서 일꾼의 

절반은 창을 잡고 경계를 서야했고, 밤에는 파

수를 봐야했고, 낮에 일하는 이들도 늘 긴장과 

불안 속에서 일해야했다. 100%를 다 쏟아부어

도 이루지 못할 느헤미야의 성벽재건사업이 오

십이일만에 끝났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이

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. 포로로 잡

혀가기 이전 시대의 성벽의 크기는 아닐 지라도 

3만 6천평의 성벽을 52일만에 세웠다는 것은 

그야 말로 놀라 자빠질 일이다. 자기의 집도 짓

지 않고 텐트에 머문 채,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

고 보초를 서고, 무리의 절반은 남녀노소 할 것

없이 돌을 나르던 그 때를 상상해 보라! 상상만

으로도 가슴뭉클하지 않은가! 

성벽을 재건하고 모두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

송할 때에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하

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. 온 이스라

엘 백성들은 울음바다가 되었다. 아마 일부

는 드디어 해냈다는 감격, 더러는 그 힘든 노

동의 대가를 율법책을 읽으며 받은 것에 대한 

뭉클함, 또 일부는 자신들의 죄때문에 무너진 

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지금 새로 지은 성벽

의 초라함에 대한 설움이 묻어나는 울음이었을 

것이다. 그리고는 그 율법책의 기록대로 초막
절을 지켰다. 그런데 이 얼마나 엄청나게 담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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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백성들인가! 그야 말로 용감한 녀석들이다! 

하나님의 명령,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축제

의 날인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에 한번 지킨 이

후로 한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다니 말이다(느 

8:17). 800년만에 지켜보는 초막절을 

통해 그제서야 자신들을 있게한 선조들을 지켜

주신 하나님, 인도하신 하나님, 먹여주시고 복

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! 이들을 누가 선
택받은 민족이라 불렀단 말인가! 선택 받은 

민족? 하나님의 민족? 개뿔! 글을 쓰면서도 

어이없고, 글을 쓰면서도 울화통이 터진다. 철

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지난날을 보며 

초라한 성벽 앞에서 울던 돌아온 포로들을 머릿 

속에 떠올리고 있으려니, 뭐 딱히 그들에게 열

받을 일도 아니다. 

그 놈들이나 나나 오십보 백보이니까 말이다. 

뜨거웠던 열정(과거)을 말하지만, 뜨거운 열정(

현재)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나 아니던가! 오늘 

따라 글에 느낌표들이 넘쳐나는 것은 내 분노이

고, 내 한탄이고, 내 현실에 대한 어이없음 때문

인 것같다. 다윗의 도시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

님은 뜨거웠던 감격을 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, 

나날이 경험하는 뜨거운 감격을 고백하는 목회

자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다. 지금 내 
심장은 매우 격하게 뛰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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흑백으로 처리된 성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이고, 컬러로 처리된 부분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다.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
을 때에 다윗시대의 성안 쪽 마을 조차도 다 둘러 쌀 수 없었다.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그만큼 급박했다. 


